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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6.(목) 08:00 배포 2023. 11. 16.(목) 08:00

올 한 해 작은도서관과 함께한 
순회사서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11. 16.~17.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워크숍’ 개최 
- 전국 600여 개관에 234명 파견해 장서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살뜰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6일(목)과 17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0년부터 매년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해 관할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순회

사서는 작은도서관 2~3개관을 순회하며 장서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 

실무 교육 등을 담당함으로써 도서관 전문 운영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작은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순회사서 총 234명이 

전국 작은도서관 600여 개관에서 도서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2024년에도 

순회사서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22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작은도서관 6,899개관 중 사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788개관(11.4%)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순회사서와 관할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 260여 명이 

함께 모여 올 한 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모범이 된 서울 행복터 작은

도서관, 꿈꾸는 작은도서관, 세종 도담풍경채 작은도서관, 충남 부여 라복

도서관 순회사서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사업 성과를 확인한다. 아울러 

김정연 기획자가 ‘책문화 세계의 확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참석자들은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책 친구’,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통해 작은

도서관 안정적 운영 뒷받침

  문체부는 ‘순회사서 지원사업’ 외에도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



- 2 -

받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작은도서관 특색에 맞는 독서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전문가 ‘책 친구’ 지원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현주 (044-20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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